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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i齊馬의 『東武遺藝』에 나타난 漢詩 짧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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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i�n�e�s�e �P�o�e�m�s �i�n �J�e�-�M�a �Y�i’ �s �D�o�n�g�m�u�y�o�u�g�o

�R�h�o �l�h�l�l�-�s�u�n

�T�h�e �C�h�i�n�e�s�e �p�o�e�m�s �w�r�i�t�t�e�n �b�y �J�e�-�M�a �Y�i �m�a�y �b�e �c�a�t�e�g�o�r�i�z�e�d �i�n�t�o �t�w�o �d�i�f�f�e�r�e�n�t �f�a�c�e�t�s�: �o�n�e �i�s

�a�b�o�u�t �a �b�r�o�a�d �s야�c�t�r�u�m �o�f �a �m�a�n�'�s �f�e�e�l�i�n�g�s �c�o�v�e�r�i�n�g �t�r�o�m �d�e�l�i�g�h�t �t�o �s�o�r�r�o�w�; �a�n�d �t�h�e �o�t�h�e�r �i�s �a�b�o�u�t

�s�e�l�f�-�c�a�u�t�i�o�n�. �H�e �h�a�s �b�e�e�n �k�n�o�w�n �t�o �b�e �a �w�a�r�r�i�o�r �h�a�v�i�n�g �s�t�r�o�n�g �s�e�l�f�-�r�e�s 야�c�t �a�n�d �a �m�a�n �o�f �t�o�u�g�h

�p�e�r�s�o�n�a�l�i�t�y �r�e�l�u�c�t�a�n�t �t�o �c�o�m�p�r�o�m�i�s�e �w�i�t�h �o�t�h�e�r�s�. �A�s �a �r�e�s�u�l�t �o�f �a�n�a�l�y�z�i�n�g �h�i�s �p�o�e�m�s�,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h�e �w�a�s �a�n �o�r�d�i�n�a�r�y �p�e�r�s�o�n �w�h�o �g�o�t �a�l�o�n�g �w�i�t�h �h�i�s �n�e�i�g�h�b�o�r�h�o�o�d�, �t�o�o�k �a

�p�l�e�a�s�u�r�e �i�n �a�p�p�r�e�c�i�a�t�i�n�g �n�a�t�u�r�a�l �b�e�a�u�t�y �a�n�d �w�a�n�d�e�r�e�d �a�r�o�u�n�d �i�n �a�g�o�n�i�e�s �o�f �p�a�i�n�. �T�h�e �l�i�t�e�r�a�r�y

�f�e�a�t�u�r�e�s �r�e�f�l�e�c�t�e�d �i�n �h�i�s �s�e�l�f�-�c�a�u�t�i�o�n �p�o�e�m�s �a�r�e �c�o�m�p 와 �i�b�l�e �w�i�t�h �h�i�s �o�w�n �p�h�i�l�o�s�o�p�h�i�c�a�l �t�h�o�u�g�h�t�.

�T�h�r�o�u�g�h �t�h�e�s�e �p�o�e�m�s�, �h�e �r�e�v�e�a�l�e�d �h�i�s �a�u�t�o�n�o�m�o�u�s �p�e�r�c�e�p�t�i�o�n �o�f �l�i�f�e�, �a�n�d �i�t�s �u�l�t�i�m�a�t�e �g�o�a�l �w�a�s

�p�l�a�c�e�d �o�n �t�h�e �f�u�l�f�i�l�l�m�e�n�t �o�f �m�o�r�a�l �o�b�l�i�g�a�t�i�o�n�, �t�h�e �h�i�g�h�e�s�t �v�a�l�u�e �t�h�a�t �a �m�a�n �s�h�o 비 �d �a�c�h�i�e�v�e �a�s �a�n

�i�n�d�i�v�i�d�u�a�l�.

�J�e�-�M�a �Y�i ’ �s �C�h�i�n�e�s�e �p�o�e�m�s 없 �i�n �f�u�l�l �h�a�r�m�o�n�y �w�i�t�h �t�h�e�. �g�e�n�e�r�a�l �t�e�n�d�e�n�c�y �s�h�o�w�n �i�n �t�h�e �a�r�e�a �o�f

�p�o�e�t�i�c �l�i�t�e�r�a�t�u�r�e �d�u�r�i�n�g �t�h�e �l�a�t�e �Y�i �d�y�n�a�s�t�y�. �A�s �p�o�i�n�t�e�d �o�u�t �a�b�o�v�e�, 뼈�r�t�i�c�u�l�a�r �q�u�a�l�i�t�i�e�s �a�r�e

�r�e�p�r�e�s�e�n�t�e�d �i�n �h�i�s φ�e�m�s�, �a�n�d �t�h�e�r�e�b�y�, �f�r�o�m �c�o�m�p�a�r�a�t�i�v�e �p�e�r�s 야�c�t�i�v�e�s �w�i�t�h �h�i�s �u�n�i�q�u�e �l�i�t�e�r 때 �n�e�s�s�,

�f�u�t�u�r�e �r�e�s�e�a�r�c�h �a�c�t�i�v�i�t�i�e�s �s�h�o�u�l�d �b�e �d�i�r�e�c�t�e�d �t�o �a �w�e�l�l�-�d�e�f�i�n�e�d �s�t�u�d�y �o�n �o�t�h�e�r �c�o�n�t�e�m�p�o�r�a�r�y �w�r�i�t�e�r�s�.

훤、 錄

지금까지 동무 이제마는 의학자 및 사상가로서의 측연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 그러나 본 논문에

�.
충남 공주시 산성동 �9�2�-�4 대원당 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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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동무의 이러한 연모 이외에 그가 지은 한시를 분석하여 동무가 문인으로서도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었

으며 독자적인 문학세계를 구축하고 있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규명하고자 한다 문인으로서의 동무의 진면

목이 밝혀진다면 이는 동무 연구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필자가 접한 동무의 한시는 모두 �2�0 수이다 �. 동무는 �2�3 세부터 �3�5 세까지의 청장년기에 한시를 주로 지었으

며 �4�4 세이후 격치고를 저술하면서부터는 한시를 그다지 많이 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무가 지은 한시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삶과 방랑의 과정에서 겪는 일상사를 형상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과 주변 인물들의 행동거지를 경계하는 자경시이다

동무가 삶을 노래한 시는 �4수 뿐 이지만 이 시편들은 모두 압운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으며 시를 지을 당시

의 내면심사가 곡진하게 표현되어 있고 수사적 표현도 세련되어 있어서 동무의 한시 문학 세계가 일정한 수

준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 그리고 그의 자경시는 한시의 정형성을 완전히 지키고 있지는 않

은데 �. 이것은 당시 조선후기의 문단에 팽배해 있던 조선시의 자각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특히 자

경시는 그 내용이 동무의 사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동무의 사상이 시의 형태로 표현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겠다 �.
동무는 그의 한시를 통해 다정 다감하고 솔직한 인간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동무의 면모는 전혀

새롭게 밝혀지는 것으로써 �, 저명한 의학자요 유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사려 깊은 사상가로서의 모습 이외에

진정한 인간적 실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다 �.

�I�. 績 論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東武 李濟馬 �0�8�3�7�-

�1�9�0�0�)는 위대한 뽑學者였고 김이 있는 빙、빵、家였으

며 �. 憂 �!쩍之士인 동시에 뛰어난 武 �A이었고 �. 백성을
사랑했던 收民官이었다 �. 이처럼 다양한 연모가 東武

의 한 몽에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은 東武가 조

선후기의 전형적인 선비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 그
리고 東武는 詩 �A으로서의 자질도 갖고 있었는데 �, 이

는 지금까지 학자들에 의하여 전혀 연구되지 않은 것

으로서 인간 추濟馬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 생武는 �J꽃詩를 통해 자신

의 일상과 주변을 노래하였으며 �. 방랑의 고통을 희화

적으로 묘사했고 �. 특히 自警詩를 많이 지음으로써 의

학자와 사상가로서의 면모와는 사뭇 다른 인간적 모

습을 보여 냈武의 �I�}�t 面닙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본 논문은 �* 武 李濟馬 �m究의 일환으로 그가 지

었던 漢詩를 연밀히 고찰함으로써 �*武의 문학적 역

량을 겁증하고 �. 그가 추구했던 사상이 �i쫓詩에서 발

현되는 양상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이러한 시

도가 제대로 진행되어 기대하는 결론이 추출된다연 �.
이는 �* 武 �m究의 지평을 확대하는 작업으로 인정받

을 수 있을 것이다 �.
필자는 오래 전부터 束武 李濟馬를 私淑하여 그의

학문과 의학사상을 흠모해 왔었다 그러던 중 「핑武

造薰 �; 에 그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

하고 �, 이를 구하여 연구한 결과 전혀 연구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틀을 발견하게 되었다 �. 이에 마침 적을

두고 있던 공주대학교 대학원 �(고전문학전공 �) 의 석사

논문의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더욱 보완하고 정리

하여 논문플 완성시킬 수 있었다 �. 이 발표요지는 펼

자의 석사논문을 요약하여 제출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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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東武의 漢詩 世界

조선시대의 선비에게 있어서 作 �E￥�q�'�n 형는 지극히

일반적인 것이었다 �. 선비들은 각자의 ι心、η‘낸낸와�5萬획 �i端端넓넓‘↑�t
�f懷었를 �i훌詩로 표현하는 것은 물론 친구간의 우정을

나눌 때나 이별할 때를 비롯하여 일상생활의 대부분

을 詩와 함께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

와 친숙하게 지냈다 �. 물론 작품의 흉多에는 차이가

있으나 그들이 시를 애호하였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

이다 �.
젊은 시절부터 武術을 좋아하였으며 평생을 험훌術

家요’‘댄、想家로살았던 東武에게도 몇 수의 한시가

전한다는 것은 그의 삶을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

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어찌

보연 건조하고 도식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東武의

정신세계는 한시의 존재로 인해 더욱 인간적인 연모

를 감지할 수 있게 한다 �.

�* 武의 한시는 �r�* 武遺햇 �J�U 의 末尾에 수록되어

있다 �F東武造薰』는 束武의 다양한 문장이 일괄적으

로 수록되어 있는 중요한 저술이다 �. 다행스럽게 최

근에 이 서적을 국역한 업적이 나왔는데 �2�) 이는 東

武學의 새로운 발전계기를 만들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이 저술은 전통적인 �i훨혐의 편창 방

식대로 시대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르면 東武가 처음 시를 지은 때는 �2�3 세였으

며 마지막 작품은 �3�5 세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 이

로 볼 때 젊은 시절에 詩作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武

科登第 이후에는 한시를 많이 짓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본고에서 고찰하는 동무의 한시는 「東武遺훌 �J

에 수록되어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밝혀

둔다 �3�)

�1�. 東武 漢詩의 빠觀

東武 漢詩의 작품 수나 작품의 문학적 수준을 사

실적으로 파악해 볼 때 그가 문학사에서 중요시되어

야 할 정도로 비중있는 작가라고는 할 수 없다 그

러나 지금까지 유학사상적 측면과 의술가로서의 측

면에서만 파악되었던 東武의 모습이 이제 새롭게 인

식될 수 있는 계기가 東武 漢詩의 존재로 인해 마련

된 것은 사실이다 �. 다시 말하면 �. 우리는 이제 文 �

史 � 哲을 겸비한 전인간적 연모를 갖고 있는 선비로

서의 東武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來武의 漢詩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삶과 방랑의 과정에서 겪는 많은 느낌과 생

각을 형상화한 것이고 �. 또 하나는 詩의 형식을 빌어

�x낸의 행동거지를경계하는내용을담고 있는작품

세계이다�.
東武가 지은 한시 �2�0 수를 廠觀해보면 다음 도표

와같다

�1�) 본고에서 텍스트로 사용한 �F
東武遺劃는 현재 �@후짧

�*
펴神�J�t�f�t�P�H 쩌�'�"�,�"�)�n�; 의 한城文 �!파에 收藏되어 있는 筆헬옳 �-�/�.�f�;�: 이다 �.

�2�) 이창일 역주 �, 추�]쩍馬 지음
�

東武 �i화칼�!�. 서울 �, 청계출판사 �. �1�9�9�9�.
�3�) 필자는 최끈에 연변 조선 민족 의약 연구회에서 �1�9�8�4 년에 영인본으로 발간한 �F

동의수세보왼 사상초본권 �J 에

동무가 노년에 지은 �r�i�& 病 �A詩 �J 라는 작품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틀었다 그러나 아직 작품을 확인하지 못했

으므로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다만 �r
뻐�J�I 쳐 �A�J�j�J 는 제목으로 보아 동무의 自휩詩와 같은 계열의 작풍인 것

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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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 �J�1 �댄速 �f�1 陰m以詩
-t言詩²Èg*�(�2�3Á8�) �1�-�u�wÃh�l

�3 n홈 표듬詩 µ�g*�(�2�3Á8�) �4�f�T

�4
���1¬� 훌 �fÈ��;�Q�f×e���f�f�l�!‚� �E�!�: 昌

t룹詩 ÊÓ�}�t�(�2�7Á8�) �1�t�J
1t生띠ε題패ε

�5
�C�1�2f%ÖÔ×˜�r�t�!�.W0µ ÖHÌ��!

�tŠ�Ši µ� ���(�3�3Á8�) 4함
�C�t�.�+�.

�6 터 ÖH�j�!�!�j�� t言詩 니µ��(�3�3Á8�) �4�t�J
�7 X띠V�울필폐 t言詩 딘 ���(�3�3Á8 �) �2�t�J
�8 X디홈 t言詩 �C �c�=�.�(�3�3Á8 �) 2하

�9
辛未쪽훌;舍千沙村以生

t듬詩 •›g*�(�3�5Á8�) �1�-�u•w€��A�i�¹•“ÊT�M�W�f�t�l

�- 사상체질의학회지 제 �1�1 권 저�1�2 호 �1�9�9�9 �-

�2�. 삶과 放浪의
�*
취홉

詩가 소중한 이유는 삶의 모든 과정에서 느끼는

萬端�f해행를 곡진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詩

�A은 자신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나 자연현

상을 보고 내연의 정서가 발동하게 되며 �. 이것이 일

정한 운율을 갖춘 형태를 취하여 글로 표현되었을

때 詩가 되는 것이다 �. 따라서 詩를 창작하는 행위는

예나 지금이나 관계없이 지식인들의 지극히 보편적

인 정서적 행위가 되는 것이다 �.
에�{武도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감정의

흔들림을 詩로 표현해 놓았다�. 어떤 때는 혼자 대자

연을 玩賞하는 즐거움을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때는 의례적인 관계에서 詩를 짓기도 했으며 끝없는

방랑의 고뇌와 행적을 詩로 노래한 예도 있다 �.

�1�)�r 뼈 ��방舍哈」

셰￡武가지은 첫 번째의 한시는 .기미년 �3월 �2�0 일

후 원곡의 가치고개의 집에서 옳다 �(�r �C未三月 念後

�1�[ 강해와 �f싹 �U암 �J�) ’이다 �. 먼저 작품을 소개해 보연 다음

과같다

�*
빼훈웰앙 �J

山含春뼈젊�;추받 �-

�r
가치고개의 집에서 뜰흘」

산은 봄날의 따스함을 머금고

술잔은 외로운데

�{�E�m 千 �l쐐草又파� 온갖 몽우리에 꽃은 지고 풀은

더욱 푸르르다 �.

�f연然乘 ���1�: 얹然去 유연히 홍취가 일어났다 유연히

사라지니

오로지 석양에 맡겨 취했다 다

시 깨도다

�任料陽햄.復륨몽�-

東武가 이 시를 지은 것은 �2�3 세 때이다 �. 이 나이

에 이처럼 제대로 체계를 갖춘 작품을 지을 수 있었

다는 사실은 東武가 어렀을 때부터 �l훌詩를 짓는 법

을 배웠으며 계속해서 한시를 가까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 그리고 작품이 전하지 않을 뿐이

지 다량의 습작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지금
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來武는 이 시절에 땀海 ���'�I ‘ �|

일대를 포함하여 전국을 두루 周遊하였으며 이 해에

長뽕 龍海가 출생하였다 �.

이 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f�f�i�: ‘행 출신이라는 신

분상의 한계로 인한 고뇌 �, 세상과 자아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갈등 등은 찾아볼 수 없고 대자연 속에서

션션自週하는 詩的 엄我의 한가함이 잘 나타나 있

다 �. 표면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극심한 �;앓麗에 빠져있

을 것으로 짐작되는 東武에게서 이렇게 유연한 기용

의 시를 발견한다는 것은 뜻밖의 일이다 �.

이 詩가 지어진 시점은 늦은 옴날 저녁 무렵이었

다 �. 어딘지 자세하지는 않지만 깊은 산골짜기에도

용은 점점 그 빛을 더해가고 있었다 �. 시적 자아는

꽃이 지고 있는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외로이 술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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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있었다 �, 봄빛을 감상하며 마시는 술에 취기가

더해지며 그 취기에 따라 興이 나기 시작한다 그러

나 시적 자아는 그 �i명멧을 빙자하여 격정에 빠지지

는 않는다 �. 다만 그 멧이 천천히 잦아드는 것을 느

끼기만 할뿐이다 그리고는 다만 석양빛에 물들어

마시고 취하고 캘 뿐인 것이다 �.
젊은 나이에 이처럼 자연의 이치에 크게 거슬림이

없으며 나아가 자연현상에 자신을 맡기고 있는 이

述懷를 보고 있노라연 東武가 뒤에 하나의 완성된

체계를 갖춘 낸뻗、家가될 수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겠다 �. 이 작품은 來武의 첫 작품으로서 그

의 文 �A的 風 �!호를 잘 나타내고 있는 詩라고 할 수

있다 �.

�2�) �r
陰雨詩 �j

原題는 .유월열 엿새에 계속 장마비가 내리는데

詩로써 서로 주고받다 �. �(�r 六月앉댐述 �B 陰雨以詩相和

�J�)�' 이다 �* 武와 같이 시를 주고받던 인물이 누구였

는지는 자세하지 않지만 내용을 볼 때 東武보다 연

상이었거나 官更였을 가능성이 크다 �.

�r
隨협詩�J

�k댐雨킹�5캘洞裡天

�r
장마비」

안개비 하염없이 골짜기에 가득

하고

벼와 삼 �, 콩과 보리 앞뜰에 가

득하도다

태평 시절에 의식도 풍족하니

성대에 나고 자라 이대로 늙어

가네

未�i�j�t�l�i 갱�f�i�l 뼈때�I 前

�I행泰時豊衣食足

生長뿔代老年 �i�f�.

장마비가 내리는 동안 詩的 벼채는 누군가와 더불

어 談笑하며 시륜 주고받았을 것이다 �. 이런 이유 때

문인지는 모르지만 개인적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관

념적인 太 �T聖代를 노래하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주지하다시피果武가 활동하던 혈짧未은 민생의 피

폐가 극도에 달했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가하게 꽤泰民잦과 �)�1힘風雨혜를 융으며 그

사이에서 걱정없이 늙어가는 노년의 삶을 표현한 것

이 아무래도 셰￡武의다른 작품과는 구별된다 �. 따라
서 이 시는 다른 사람이 지은 시의 운을 次짧하여

지으면서 그 잖�:펴도 유사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에 이러한 작품이 나오게 된 것 같다 �.
이 詩의 특정으로 �6월 �1�6 일이라는 날짜가 구체적

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이 시기는

한여름이어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장마가 겹치기 쉬운

계절이어서 詩의 사실성을 더해준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아도 東武의 다른 작품과는 현격하게 다르다

행武는 사회제도의 모순을 타파하는데 열성적인 사

람이었으며 �. 당시의 실정에 비추어보아 대단히 진보

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러한 인물

이 이처럼 지극히 도식적인 詩를 썼다는 점은 아무

래도 이 시를 지을 때의 정황이 어쩔 수 없었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3�) �r
兩ε詩」

정처없는 방랑길에서 어느 날 시적 자아는 鎬龍山

근처를 지나게 되었던 모양이다 �. 마침 닫昌出身의

또 다른 방랑자 金生을 만나 마음이 결합되어 같이

걸식과 방랑을 계속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의

감회를 옳은 시가 .쫓갖年여릅에 남쪽 짧龍山을 유

람하다가 巨블 출신 金生과 같이 걸식하며 둘이 걸

식함을 제목으로 삼는다 �(�r 쫓갖夏南遊짧龍與 �E 昌金生

同ε題兩ε �J�) ’이다 �.

�r兩갑훈」

ε法好 �n�i�t 써 �A

�r양걸시 �J

구걸하는 볍 두 사람이 함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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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좋 �1�� 윷 �i흩面 �f함휠�r

이 가장 좋겠지만

구결하는 곳에서 서로를 아는체

하지 말라

만약 부자가 다른 거지륜 불쌍

히 여긴다면

우리 대신에 다른 거렁뱅이가

덕을 보겠지

함훔復憐 �f�t�I�!�. ε홈

不ψ�j폼ε뭔諸 �f�i

이 시의 꽉句와 承句에는 門前ε쇼의 구체적인 장

면과 그 방법을 威짧的으로 묘사하고 있어 讀짧의

�1�1짧�$的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 여기서의 웃음은

웃음을 위한 웃음이 아니라 연민의 감정을 통반하는

웃음이므로 詩전체에 페이소스의 분위기가 물씬하

다 �. 그렇지만 輝句와 結句에서는 앞의 상황을 이어

받으면서도 끝내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는 詩的 自

我의 내면세계를 엿볼 수 있어 매우 인상적이다 �. 비
록 세련된 이미지의 형상화나 수사적 기교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방랑의 모습이 역동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방랑의 와중에서도 자신의 본모습을 잃지 않고

있는 시적자아의 형상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하게 된

다 �.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작품이야말로 東武漢詩

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다 �.

�4�) �r
沙村相和」

이 시는 來武의 작품 중 가장 늦게 지어진 것이

다 �. 原題는 ’辛未年늦여름 沙村에 집을 짓고 그 곳

에 사는 노인들과 세상일을 글제 삼아 서로 주고받

는다 �(�r 辛未季청�:�?�>�r�- 沙村以生長老 �A世間뚫題相해 �J�) ’이

다 이 해 �* 武의 나이 �3�5 세였다 �. 東武는 沙村에 집

을 장만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곳의 노인들과 세상

사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 시를 지은 것으로 보

인다 �- 이 시는 東武의 작품 중 유일한 �t 言 �i�! 詩이

다 �. 보통 漢詩쩔에서 �t 름 �I�! 詩는 정형시의 체계활

가장 잘 구비하고 있는 작풍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t 름때詩를 지을 줄 안다는 것은 팩詩의 작법을 모

두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r�f�l�; 、村�#椰」

好行其쨌惡行憂

憂 �t�l�l�!�:�'�* 中間따的遊

쨌以 �i쪼�j찢닮 �i間石

�r
사촌에서 서로 끓음 �J

선행은 즐겁고 악행은 근심스러

운것

근심과 즐거웅 사이에 진정한

놀이가 있도다

즐거운 마음은 시뱃가를 따라

골짜기를 찾음이요

憂 ���u 登海↑후孤 �I깐 망망대해에 조각배를 오르는 것

。 �l 너 �l
諸君能力當同涉 그대들 힘있으니 마땅히 같이

건널 수 있을 것이고

온 고을이 어쩔 수 없이 또한�� 짧同 �A까、或流

最훈 �� ￥�1�J�t 뽕餘酒

多 �f�t�J�1�R�i�� 디 登樓

흐를 수도 있으리

가장 기쁜 일은 공손허 남은 술

잔을 드는 것이요

두려운 건 방랑자 되어 날마다

누대에 오름이라

삼십대 중반에 들어선 束武는 이제 沙村에 거처를

정하고 나서는 �1�3 세부터 시작된 긴 방랑의 끝자락

을 접었던 것으로 보인다 �. 다음 해인 �3�6 세에 차남

龍水가 태어난 것도 이러한 정착의 결과인 셈이다

그리고 �3년 후 �3�9 세에 武科에 登科함으로써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으니 핑武의 沙村 �J�E 휩은 그의 인생에

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에서는 풍부한 경험으로 인해 삶의 질곡에서

벗어나 원숙한 안목을 갖게 된 사람으로서의 연모가

유감없이 드러나 있다 홉이 즐겁고 앓이 근심스러

운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 홉惡의 사이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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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인간의 삶이 존재한다는 述懷는 매우 의미심장

하다 �. 詩的 법我는 이제 작은 시뱃가의 바위를 찾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었으며 바다 위의 항해는 부담

스러울 정도가 되었다 �. 짧聯에 나타나는 동네 사람

들과의 자연스러운 접촉도 시적 자아의 새로운 면모

로 보여진다 �. 마지막 牌에는 더 이상 방랑을 추구하

지 않는 �, 지극히 공손한 자세로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때 충실히 살고자 하는 의지가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다 �.
이 작품은 七름律詩의 �l�E 켈을 제대로 갖추고 있으

며 東武의 心忠와 內的 追求가 조화를 이루어 형상

화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의 �r兩ε詩 �J 와

함께 束료다횟詩의대표작으로 인정할 수 있겠다

�3�. 自훌詩의 世界

東武의 漢詩가 갖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정이

바로 이 업훌훌詩이다�. 東武는 �2�0 首 중에서 �1�6 수의

티警詩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에 속하는 작품은 대부

분 올바른 삶을 위한 警꿨의 내용을 담고 있다 �. 東
武는 유학적 교훈에 충실한 사람으로 그의 며象哲學

이나 四象醫學은 유학경전의 독자적 해석에서 유래

한 것이었다 �. 이러한 샤실을 염두해 두고 東武의 멈

警詩를 살며보면 이들이 모두 하나의 유기적 구조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1�) �r 엄 警」

이 시는 맨 처음 지어진 엄쯤詩로 �4首이다 먼저

작품을 소개해 본다 �.

�r 自醫」

￡夫휠 �;靜定

�r스스로 경계함」

대장부는 고요히 정함을 귀하게

여기니

身立方知物

常 �D셉諸格語

來事須來 �n

詳컬-來到事

不可則 �f없 �1�*
無更再三復

歸成千百憂

짜�l�i�f�i 매혈칩훌 �t

習步月 �i뚫中

若從理沒去

徒勞亦無功

浮海便浮海

�t 山便 �t 山

�1�l�'欲有 �-�L 、處

其 �A不暫閒

몸이 세워지면 사물을 알 수 있

는법

항상 여러 격언을 들어야 하리라

내일 일은 모름지기 내일의 것이

리니

다가오는 일 자세히 살펴보아

할 수 없거든 그대로 두어라

쓸데없이 두세 번 반복해

천만가지 근심이 되지 않도록

정신은 구름 위를 날아 노닐고

달빛 아래 물가에서 걸음을 익히

도다

한번 자취없이 사라져 버린다연

헛되이 힘만 들고 아무 공이 없

으리

바다를아무리 떠돌아다니더라도

산을 아무리 오르내려도

하고자 하는 욕심에 매어 있다연

그 사람은 잠시도 한가하지 않으

리라

이 시에서 東武가 스스로를 경계하는 조목이 �4 首

의 시에 나누어져 있다 �. 첫 首에서 東武는 고요히

눌러 앉아 자신의 내면세계를 완성하고자 노력하는

전통적인 유학자의 연모를 보인다 �. 항상 �I�f�"�� 賢들의

충고와 격언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늘에 충실하고

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 둘째 首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고 있다 �. 세 번째 작품에서

는 진정한 修養의 방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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武의 방법은 日며行事에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적인

댐웰의 道인 것이지 구름 위를 날고 달빛 속을 걸어

가는 허망한 術法이 아닌 것이다 마지막으로 東武

는 자신에게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도록 다짐하고 있

다 �. 욕심은 언제나 인간을 번뇌하게 할 뿐 장시의

한가함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

�2�) �r
東뿔업警詩」

이 시는 東武가 �3�3 세 되던 해 지은 것이다 �. 앞의
법훌詩를 지은 뒤 �1�0 여 년 뒤의 일이다 �m�:、題는 .己

�E年 봄에 살고 있는 집 동쪽 벽에 쓴 자경시 �(�r�c�E

春萬居면地自警東뿔 �J�) ’이다 �. 제목 그대로 자신이 거

처핸 곳의 동쪽 벽에 �4首의 �t 특詩를 써 붙여 놓

은것이다 �.

�r東慶自廣총�J

-物업有�;�- 物用

�r
동벽자경시」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쓰임이

있고

사물은 제각기 쓰임이 있는 법

인데

띤地主 �A味端짧 둔지의 주인 이 이치를 몰라

與物不 �I�f 益씬物 사물과 불명하여 더욱 세상을

원망하도다

終컬딩�I�J物又 �5�J�1�j 般

彼物엄是這邊物 저 물건은 본래 이 쪽의 물건인

데

그대 마음에 어쩌해서 저 쪽에

다두었나

저 쪽 이 쪽에 두는 것이 차이

가있으니

원컨대 그대 마음에 물건을 원

망하지 마라

저 물건들도 천지간에 서로 모

君�{、胡흙那邊惜

以那這惜是差處

願將君 �,�(�. 、莫씬物

彼物 �1�'�1�3 群天地間

與君同流君莫���(�!�.�.�c�,�.�,

여서

그대와 함께 흘러가니 그대 원

망하지 말라

저 물건이 장차 그대를 어지럼

힐 것이니

원컨대 그대는 먼저 좋은 계획

을 세울지라

彼物將欲↑�&擾君

願君先劃�l써角計

安 �I�f 泰聚머其時 편안하고 즐거운 것도 진실로

때가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또한 때가

있는것

이내 몸도 만물 중에서 생겨났

으니

물건과 더불어 조화하연 이것이

곧 봄날일세

困짧강難亦其�8￥

我身忽、生萬物中

與物得平是得春

첫 首를 보면 �3�0 대를 지나는 東武의 성숙한 생각

이 잘 나타나 있다 결국 물건은 물건이고 그것에

접하여 사는 사람은 사람인 것이다 �. 모든 물건은 각

각의 쓰임새가 있는 것이므로 사람들이 물건에 대해

서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두 번째 詩도 이러한 �;릎쩔을 이어서 물건 스

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세 번째 首에는 이

물건으로 인해 야기되는 인간의 욕심과 고뇌를 경계

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충고한다 �. 그리고 마지

막 首에서는 세상의 이치를 어느 정도 통달한 것으

로 보이는 來武의 깊은 述懷가 나타난다 �. 인간 세상

의 모든 일 �. 안락하고 즐거운 일이나 괴롭고 힘든

일들이 모두 각각의 때가 있을 뿐인 것이다 �. 그리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주변의 사물과 연계되어 살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사물들과 더불어 지내연서 평정을

잃지 않는 것 �. 다시 말하면 사물로 인해 마음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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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컨대 그대

굳세게 하라

일편단신 굳세게 지키면 사람들

이 움직이지 못하리

금석처럼마으。�-�-�-’ �R

�- 李펌馬의 �r훌武훌훌」어 �| 나타난 �j
윷詩 �O�f�f�� �-

�1���P�.�1�5�{ ‘ ���l�J 金石堅리지 않는 것이 곧 최상의 삶이라고 �* 武는 역섣하

고 있다 �.

片 �r�r 벼 �A莫핑�b

안으로 권세와 거짓을 경계하면

다른 이도 그러할 것

망령되이 뒤집어지고 섞이는 것

더욱 근심스럽도다

원컨대 그대 마음을 청랑수처럼

고요하게 가지라

끝없이 아득하여

수없도록

內힘�J↑않詳人깨�;�@

�1�E 흉-願짧찾���u�J 憂

�3�) �r
西뿔 �g 훌詩」

동쪽 벽에 입警詩 �4首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다하지 못한 말을 다시 써서 서쪽 벽에 붙인 것이

이 작품이다 �. 이 �4 협의 詩에서는 현실적인 삶의 태

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마음가짐에 대한 경계의 말로

되어 있다 �.

사람들이 갤

�1碩君 �{ 、 ���u�i�Q 浪靜

兩 �j�l�U 王洋 �A莫써 �I�J

�* 武는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었다 그는 전형적인 유학자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

었지만 그것이 공허한 이론에 빠지거나 관념적인 세

계에 머불러 있지 않았다 �. 이 詩의 제 �1 首와 제 �2首

에서도 많윌과 技홍윷를동시에 배우도록 권하고 있

다 �. 특히 技활 �, 즉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채롭다 그러면서도 어느 것에든 誠心을 다

해 배워서 家를 이루도록 動헨하고 있다 �. 다시 제

�3휩와 제 �4首에 이르러서는 마음가짐의 방법에 대

하여 말한다 �. 모름지기 충성스럽고 信義있는 것이

사람 마음의 본질임을 東武는 또다시 강조한다 �. 이
때 東武는 굶子의 말씀을 인용하여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을 딴하는데 그것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굶子가 梁앓王을

처음 보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룹 .바라봉에

임금같지 않도다 그 앞에 나아갔으나 두려운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했다 �4�) 火武는 이처럼 암、信하

지 봇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없고 그

것이 가장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 그

�r
서벽자경시 �J

도량을 배우려가든 심기를 깊게

함을 배워야 하리

심기가 깊어 하늘에 합당하면

망령됨이 없으리라

이제 그대 심기는 알고 혀만 바

쁘다면

처자식마저도 그대를 가벼이 여

겨 복종하지 않으리라

�r西뿔自醫흉 �J

�r�.�x 學�m�: 월學機 �i똥

機深合天能無홍

今君機漫口좀忙

훌子輕君不肯服

기예를 배우려거든 담력을 안정

시키는 것을 배워야 하리

담력이 안정되어야 마음과 손을
브리 스 이 느 버

�1�2 ’
�M�"�L �1�:�:�1

이제 그대 담력은 약하고 마음

과 손이 겁먹는다연

작은 것도 분변치 못하거늘 하

불며 큰 것이랴

없�o�j�,�,�- 장技활쟁�!�f�i 뽑 �J�E

今君�8홉弱 �,�c�. ‘手 �:�t�J�J

�n훌 �J�E�'�c�. 、手方作用

細者不辦況大者

�4�7

겉으로 �t 、信한 척하연 다른 사

람 또한 그럴 것이요

바라봄에 그것이 아니라는 말

가장 부끄러워라

外隔 �,믿、信 �A亦網

옆之不似最可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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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束武는 마음플 金石처럼 굳세게 간직하여 다른

사람이 흔들지 못하도록 하며 또 한편으로 마음플

바다처럼 고요하게 가다듬어 다른 사람이 섣불리 측

량하지 못하도록 경계한다 여기에서 자신의 세계룹

완성하고자 노력하는 �J�k 武의 의지와 한없는 자부심

을 느낄 수 있게 된다

�4�) �r
要洞自警詩」

이 시의 原、題는.또 자경시 �2首륜 지어 겸하여 票

洞에 보낸다 �(�r 又범활二首顆로쫓洞 �J�)
’。 �l 다 �*�� 홈과 西

뿔에 엄활詩를 �4首씩 써놓고도 �*武에게는 또다른

생각이 솟아난 모양이다 �.

�r
票洞自響」

￡夫思用 ���M�1�f�I�J

�r
율동자경시」

장부의 근심은 財￥�I�J 를 도모하는
。 �1

�E

念 �;승�:純到請 �A�i 쁘

若能通工皆美 �i�t

생각마다 사람들을 달래는 것일세

만약 통상에 능통하여 모두다 호

의호식한다연

아무리 천한 일이라도 할 수 있읍�j�j�\�� 흉事�i�!�i 햄可쩔

겠네

장부는 교만을 귀히 여기고 비천

함을 부끄러워 하지만

장부가 게을러 통상에 능통하지

못하여

없下無隔꿇子짧 부엌에 쌀이 없어 처지식이 주린

다연

법然心頭 �f�l�J�A 따 자연히 마음속에 재물을 구할 것

￡夫 �H騎 ���L�' 옮���� 훌

갖�; 夫흰、惜不通工

일세

�4�) �r굶子 �r�n�. 킹�:惠王 上」

�&子見낄옳工 �I�I�: 語 �A닌 옆之不似 �A참 就之 �j�f�r�j 不見所뭘 �;띔’

위의 詩에서는 천하의 복지를 위해서 천한 일이라

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 武의 굳센 의지가 두드러진

다 �. 조선시대의 선비들에게 있어서 �M�f�l�J 를 도모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의 하나였다 �. 그러나 싸武의 생

각은 전혀 그들과 달랐다 �. 먼저 通 �I홉과 工業에 힘을

기울여 그를 바탕으로 불질적 풍요를 이루어 세상사

람들을 풍족하게 살 수 있게 한다연 사실 못할 일이

없는 것이다 �. 젊은 나이에 이러한 생각으로 자기자

신을 경계하는 火武를 보연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그의 삶이 더욱 선명하게 부

각된다 �* 武의 이러한 생각이 그의 쫓民心이나 며

象웹쩡을 바탕으로 한 大聚施術과 일맥상통하는 것

이다 �. 이런 관점으로 볼 때 �*�i�l�� 의 自警詩는 그의

철학과 사상을 詩라는 문학형태를 빌려서 표현한 것

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5�) �r 又自警」

그래도 할 말이 남은 �* 파는 마지막으로 �2首의

엄警詩를 덧붙여 놓음으로써 결말을 짓는다 �.

�r�x 自警 �J
�r
우자경 �J

弟兄훌쩔댐各物 형제와 처자식도 제각각 사람이

요

智뺀賢쐐亦各才 智賢과 �!뱉해도 또한 각자의 재

주로세

우애와 공손함 �, 화목과 자애도

각각 도리가 있고

곡진한 묘함도 또한 각각 도리

가있네

友佛和 �t�t�>�1�.�:�,�0�\ 검各道

뻐盡之妙亦各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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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辦↑�f物률知行 참으로 분변하여 사물에 맡기연

참된 지식을 행함이요

망령되이 분변하여 사울에 맡기

연 망령된 지식을 행함이라

참으로 천하를 분변하면 천하도

홍辦1�物홍知行

￠윷辦�A下任天下
마으 수 이지마
�E�a ’ �M�"�I

홍辦힐中誤室中 집안 일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저도 그릇 되느리라

위의 詩에서 東武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세상의

모든 존재에 대한 개별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었

다 �. 부모형제와 처자식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각

각 하나의 사물로서 존재한다는 인식은 상당히 진

보적이고 개방적인 생각이었다 �. 그리고 하늘로부터

및眼받아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슬기로웅과 어

리석음 �. 현명함과 졸렬함은 각각의 운명인 것이다 �.
이러한 까닭에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각각의 道가

있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일에는 각각의 오묘한 존

재방식이 있는 것이라고 東武는 말한다 �. 마지막으

로 東武는 참된 분별력을 강조한다 �. 분별의 주체는

어느 경우이든 자기 자신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지금까지 보아 온 엄홈詩의 결론이 있다연 바로 이

생각이다 이러한 참된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 끝없

이 자기자신을 연마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학업에

충실해야하는 것이다 �.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갖추연

천하의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분별력을 갖추

지 못하면 방안에서의 일조차 어그러지게 할 수 밖

에 없다는 것이 東武의 생각이다 �. 진정한 분별력이

라 함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완벽한 인식을 말하는

것이다 �.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자신과 주변의 관계

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분별력의 시작인

것이다 �.
없武는 신분상의 결점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음이 분명하다 �. 그러한 경우 대부

분 세상에 도전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예사이지만 束

武는 그러한 좌절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구

제할만한 의술과 철학을 갖추었던 것이다 �. 이러한
束武의 立志 �i핑的인 일생이 그의 범警詩를 통하여 나

타나고 있다 �.

�I�I�I�. 結論 및 東武漢詩의 特徵

東武의 漢詩世界를 정확히 분석하여 그 특징을 가

려냄으로써 東武의 새로운 면모를 파악하는 것이 본

논문의 중심 과제이다 �, �2�0 首에 불과하지만 來武의

한시는 독자적인 문학세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이

것은 �* 武를 文�A으로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가 된다 �. 東武는 漢詩를 통해 자신의 삶과 주변을

노래하였으며 고난의 방랑에 대해서도 묘사하였다 �.
그리고 이웃들과 세상사는 이야기를 하며 주고받은

작품도 있으며 스스로를 경계하는 내용을 담은 詩도

多數있다 �.
폈武가 한시를 집중적으로 창작한 기간은 �2�0 대에

서 �3�0 대 중반에 걸치는 �1�0 여 년간이었다 �. 다시 말

하면 가장 감정이 풍부하고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

에 셰�{武는 한시를 지었던 것이다 �. 그리고 전문 의학

서를 저술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한시를 그다지 많

이 짓지 않았다 따라서 東武의 한시는 東武의 일생

전체를 통한 사상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도 주목할 만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

東武의 漢詩가 갖는 또 다른 특정은 自홈詩가 많

다는 점이다 �. 폈武는 이 自홈詩에서 자기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한편으로 지호빼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하

여 다각도로 묘사해 놓았다 �. 폈武 이전의 작가들 중

에서도 自활詩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東武처럼 �1�6

首에 이르는 많은 작품과 그에 걸맞는 심도있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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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섭렵하고 있는 예는 그다지 찾아볼 수 없다 �.

�r�J�,�k 뽑찮世保π』이나 �[�' 格致훌』에 나타나 있는 �* 武의
사상이나 철학은 유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武
가 독자적으로 정립한 것인데 그 중에서 도덕적 교

훈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 그런데 그

것의 씨�j 풍를 며홈詩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 따
라서 셰�{武의 엄홈詩는 그의 사상과 철학을 드러내는

또 다른 형태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東武의 �{횟詩 중에서 삶을 노래한 �4首의 작풍은

뼈짧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표格作品인 반연에 멈

쯤詩에서는 째짧을 무시하고 있는 작품들이 몇 首

있어서 주목된다 �. 이것은 東武가 作詩의 기본적 능

력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한 편으로는

自훌詩의 경우 전형적인 율격에 구속되지 않고 자연

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파격의 작품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이는

조선후기 文뺑에 팽배해 있던 ‘朝蘇詩의 법쩔’�5�) 의

경향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東武와 문학적으로 교류했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은

없다 �. 그리고 東武의 漢詩世界는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한 경지를 이룩하고 있다 �. 그만
큼 독창적인 의술과 사상을 수립했던 東武였 기에

그의 漢詩도 東武만의 독특한 세계를 갖추게 된 것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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